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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ether the career identity of dental hygiene students is related to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lasticity.
Methods: The subjects were 318 students in the first, second, and third grades. Career identity refers to self-confidence in oneself, and emotional 
intelligence is a factor that determines one's thoughts and actions by understanding, discriminating, and controlling the emotions of oneself 
and others. Self-elasticity is flexibility that controls individual abilities and allows them to grow positively.
Results: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were found to have an effect on major satisfaction, academic performanc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lasticity, and explanatory power was 38.6% (F: 20.690 p=0.001).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areer identity by creating positive goals for the job and improving positive emotional t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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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의 경제 사회는 대공황과 유사한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예견하고 있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과 무게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이에 진로선택에 있어 각자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폭넓은 고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선택 시에는 적성과 취미와 의지보

다는 경제적인 안정감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 없이 선택한 진로는 끊임없는 

방황과 고민으로 좌절감과 이직을 선택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진로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 획득을 

위해 환경적 탐색과 자기 탐색 등 활발한 진로탐색 활동을 통해 

진로정체감을 높여야 하며[1] 특히 치위생과 학생들은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치위생과의 많은 학생들은 이미 직업을 

선택한 상태이고, 더욱이 본인의 적성과 흥미보다는 취업률, 

성적, 주위의 권유 등으로 학과를 선택한 경우가 많아 치과위생사

로서의 뚜렷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대학생활을 보낸

다면 향후 낮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이직률을 보이기 쉽다[2]. 
따라서 치과의료분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치과

위생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진로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자신의 확신 정도이며, 직업에 대해 

자신의 목표, 흥미 및 능력에 대해 명확하고 안정된 상(picture)을 

갖추었느냐는 것을 말한다[3]. 치위생과 학생들은진로정체감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인생을 계획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진로정체

감을 형성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진로정체감 외에도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전공만족을 위한 

중요한 예측 요인에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있다.
먼저 감성지능은 인간이 느끼는 심리적인 성향 중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4].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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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무에 대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5], 감성지능이 낮은 

사람은 갈등을 일으키며,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정도가 높게 평가

되었다[6]. 따라서 감성지능은 대학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자아탄력성은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해 행동이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상황을 

재구성하여 융통성 있게 반응하며, 객관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7].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대학생활에 만족감이 높아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으며, 긍정적

인 정서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회복한다고 하였다[8]. 
이에 치위생과 학생들은 학업성적과 임상실습에 대한 부담감과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 준비에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으므로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을 통한 대학생활의 적응 수준

을 평가해 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치위생의 본질과 철학을 중

요시하는 사고와 행동으로 전문치과위생사의 긍정적 이미지를 

찾아가야 한다[9]. 따라서 확고한 이념과 목표의 전문치과위생사 

활동을 위해서는 치위생계의 미래를 책임질 치위생과 학생들의 

바람직한 진로정체감, 긍정적인 감성지능 및 올바른 자아탄력성

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들 중 감성지능[10,11]과 자아탄력성에[12,13] 관한 연구도 있고, 
진로정체감에 관한 연구[14,15] 도 있으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자아탄력

성과 진로정체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지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소재 일부 치위생과 

학생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2년 8월 29일~ 9월 14일 동안 1학년 101명, 2학년 119명, 

3학년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의 동의를 받고 설문하였다. 총 

318명이 응답하였다. G-POW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

준 0.05, 효과 크기 0.25, 검정력 0.95로 세 그룹 비교 연구의 

대상은 300부였으며, 본 연구대상은 318명으로 설문 응답 수를 

충족하였다.

2. 연구방법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년과 치위생 전공만족도, 학과성적은 

3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적에 따라 높은 

그룹, 중간그룹, 낮은 그룹으로 하였다.

1)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건강한 자기 확신 정도를 말하며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및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췄느냐는 것을 의미한다. Holland, Daiger 와 Power[3]가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을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한 권[16]의 설문 1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4점 척도로 역환산하

였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6번 문항은 역채점과 

달리 채점하였다. 선행연구 권[16]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8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0.769 이였다.

2)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 변별, 통제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할 요소를 도출하는 능력이다. 감성지능 도구는 Wong & 
Law[4]의 집단 연구를 위해 개발한 심리측정학적인 자기 보고식 

측정법 WLEIS(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번안한 박[10]의 설문 도구를 사용하였다. 감성지능은 자기 감성 

이해, 타인 감성 이해, 감성 활용, 감성 조절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총 16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 

박[10]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47이었고, 본 연구의 자기 

감성 이해 신뢰도 Cronbach’s α=0.777, 타인 감성 이해 신뢰도 

Cronbach’s α=0.789, 감성 활용 신뢰도 Cronbach’s α=0.803, 
감성 조절 신뢰도 Cronbach’s α=0.825 이였다.

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능력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연

성 있는 상황적 사건에 대한 풍부한 적응능력이며,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이라고 하였다. 자아탄력성의 측정도

구 자아탄력성 척도검사 EgoResiliency Scale(ER)과 자아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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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Standard 
deviation

Minimum 
value

Maximum 
value

career identity 2.68 0.37 1.64 3.86
Self-sensitivity 3.87 0.56 2.00 5.00
Emotionas of others 3.92 0.61 1.75 5.00
Emotionas of  utilization 3.41 0.67 1.75 5.00
Emotionas of control 3.38 0.73 1.00 5.00
Self-control 3.63 0.48 2.22 5.00
Self-positive personality 3.65 0.62 1.89 5.00
Sociality 3.50 0.51 2.00 4.44

<Table 1> The average of career identity, Emotional intelligence, 
Self-elasticity (N=318)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Reivich& Shatte[17]을 번안하고 이[18]가 

사용한 설문 도구로 하였다. 총 26문항으로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

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다. 
선행연구 이[18]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 864 이었고 본 연구

의 통제성 신뢰도 Cronbach’s α=0.794, 긍정성신뢰도 Cronbach’s 
α=0.887, 사회성 신뢰도 Cronbach’s α=0.864이었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R-program을 사용하여 진로정체감, 감성지

능(자기감성, 타인감성, 감성활용, 감성조절), 자아탄력성(통제

성, 긍정성, 사회성)의 빈도 분석을 하였다. 전공만족도 그룹, 
학업성적 그룹과 진로정체감, 감성지능(자기감성, 타인 감성, 
감성 활용, 감성 조절), 자아탄력성(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ANOVA를 실시하였다. 전공만족도 그룹, 
학업성적 그룹과 진로정체감,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진로정체감, 감성기능, 자아탄력성의 평균

본 연구의 참여한 학생들의 진로정체감, 감성기능, 자아탄력

성의 평균은 <Table 1>과 같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연구대상자

의 수는 318명으로 진로정체감 평균은 2.68점으로 나타났다 

자기감성 평균은 3.87점, 타인 감성은 3.92점, 감성 활용은 3.41
점, 감성조절은 3.38점이었으며, 자아통제성 평균은 3.63점, 자아

긍정성은 3.65점, 사회성은 3.50점으로 조사되었다.

2. 전공만족도, 학업성적과 진로정체감, 감성지능, 자
아탄력성의 차이

전공만족도와 학업 성적에 따른 진로정체감, 감성기능, 자아

탄력성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그룹은 

100명, 중간 207명, 낮은 그룹은 11명이었다. 성적이 높은 그룹은 

38명, 중간은 216명, 낮은 그룹은 61명이었다.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의 차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그룹의 진로정체감이 

2.96±0.34점, 중간 2.57±0.30점, 낮은 그룹이 2.18±0.26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전공만족도

와 자기 감성,의 차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그룹이 4.00±0.56점, 
전공만족도와 타인감성의 차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그룹이 

4.10±0.55점, 전공만족도와 감성활용의 차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그룹이 3.67±0.68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p<0.01). 전공만족도와 자아통제성의 차이는 전공만족도

가 높은 그룹의 자아통제성은 3.77±0.48점, 중간 3.57±0.47점, 
낮은 그룹은 3.40±0.4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1). 전공만족도와 자아긍정성은 전공만족도가 높은 그룹

이 3.92±0.58점, 전공만족도와 사회성은 전공만족도가 높은 그

룹이 3.67±0.4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학업성적과 진로정체성의 차이는 학업성적이 높은 그룹이 

2.87±0.44점, 중간 2.68±0.36점, 낮은 그룹이 2.54±0.3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학업성적과 자기감성의 

차이는 학업성적이 높은 그룹이 4.12±0.56점, 학업성적과 타인감

성의 차이는 학업성적이 높은 그룹이 4.17±0.67점, 학업성적과 

감성활용의 차이도 학업성적이 높은 그룹이 3.77±0.82점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학업성

적과 자아통제성의 차이는 학업성적이 높은 그룹의 자아통제성

은 3.82±0.60점, 중간 3.63±0.44점, 낮은 그룹은 3.49±0.5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3. 전공만족도, 학업성적, 진로정체감, 감성지능, 자아
탄력성의 상관관계

전공만족도는 학업성적, 진로정체감,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의 

관계는 <Table 3>과 같다. 전공만족도는 학업성적, 진로정체감, 
감성지능, 자아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학업

성적은 진로정체감, 감성지능, 자아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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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 with high 
major satisfaction

N=100

Group with middle 
major satisfaction

N=207

 Group with low 
major satisfaction

N=11명

Group with high 
academic 

performance
N=38명

Group with middle 
academic 

performance
N=216명

Group with low 
academic 

performance
N=61명

career identity
2.96±0.34 2.57±0.30 2.18±0.26 2.87±0.44 2.68±0.36 2.54±0.31

F=65.084 p=0.001** F=9.116 p=0.001**

Self-sensitivity
4.00±0.56 3.83±0.54 3.54±0.66 4.12±0.56 3.85±0.53 3.79±0.63

F=5.029 p=0.007** F=4.565 p=0.011*

Emotionas of others
4.10±0.55 3.82±0.62 3.97±0.69 4.17±0.67 3.89±0.60 3.86±0.60

F=7.016 p=0.001** F=3.822 p=0.023*

Emotionas of utilization
3.67±0.68 3.31±0.62 2.97±0.76 3.77±0.82 3.43±0.61 3.13±0.68

F=12.893 p=0.001** F=11.469 p=0.001**

Emotionas of control
3.51±0.74 3.34±0.74 3.15±0.52 3.50±0.83 3.40±0.73 3.27±0.70

F=2.447 p=0.088 F=1.191 p=0.305

Self-control
3.77±0.48 3.57±0.47 3.40±0.43 3.82±0.60 3.63±0.44 3.49±0.50

F=7.099 p=0.001** F=5.552 p=0.004**

Self-positive personality
3.92±0.58 3.92±0.58 3.45±0.71 3.28±0.66 3.65±0.60 3.56±0.67

F=14.499 p=0.001** F=1.997 p=0.137

Sociality
3.67±0.48 3.42±0.51 3.54±0.44 3.66±0.51 3.49±0.48 3.47±0.59

F=7.852 p=0.001** F=2.036 p=0.132
** p<0.01, * p<0.05

<Table 2> Differences in career identity, emotional function, and self-elasticity from major satisfaction groups and academic performance groups

School year Major satisfaction l Academic 
performance Career identity Emotional 

intelligence
Self-

elasticity

School year 1

Major satisfaction .052
0.353

1

Academic performance .092
0.102

.278**

<.001
1

career identity .044
0.432

.541**

<.001
.232**

<.001
1

Emotional intelligence .043
0.446

.241**

<.001
.198**

<.001
.400**

<.001
1

Self-elasticity .027
0.636

.261**

<.001
.142*

0.011
.440**

<.001
.806**

<.001
1

** p<0.01, * p<0.05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cademic performance, career identity,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lasticity

있었다(p<0.01, p<0.05 ). 진로정체감은 감성지능, 자아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감성지능은 자아탄력성과 양의 상관관

계가 있었다(p<0.01).

4.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 만족도, 학업 

성적,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설명력은 38.6%였다(F: 20.690 p=0.001). 진로정체감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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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전공 만족도, 학업 성적,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B SE β t p
(constant) 13.131 1.956 6.712 <.001
Major satisfaction level 4.450 .477 .439 9.324 <.001
Academic performance .560 .442 .059 1.268 .206
Emotional intelligence .052 .050 .078 1.042 .298
Self-elasticity .105 .031 .254 3.377 <.001

N=318 Adjusted-R2: .386 F:20.690 p<.001 **
Durbin-Watson 1.716

*** p<.001, ** p<.01, * p<.05

<Table 4>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Ⅳ. 고찰

치위생과 학생들은 졸업 후 치과위생사가 되어 지역사회 주민

의 구강건강지킴이 역할을 한다. 치과위생사는 사람들이 구강건

강관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와 따뜻한 위로로 고민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업무를 하는데 이때 단지 직업적으로 만이 

아닌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스스로 행복한 사람으로 사회활동을 

하려면 진로선택에 대해 만족감과 자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치위생과 학생들의 입학 동기가 본인의 적성보다는 여러 상황들

에 려 입학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높이는 일련의 과정으로 학생들의 감성

지능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교양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의 진로정체감,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의 정도를 

알아본 결과 진로정체감은 전체평균 2.68점이었으며, 감성지능

은 3.65점, 자아탄력성은 3.59점으로 조사되었다.
진로정체감은 2.68로 김 등[14]의 연구에서 2.67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박과 최[15]의 연구에서는 3.03으로 본 연구보

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김 등[14]의 연구는 조사과정에

서 4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박과 최[15]는 5점 척도를 사용한 

결과라 생각되며, 이에 치위생과 학생들은 진로정체감이 보통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대학생들의 중도 탈락 문제가 

대학운영에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19] 다행히 치위생과 

학생들은 취업률을 염두에 두고 학과를 선택하여 입학하였기 

때문에 진로선택에 대한 불안감이 타전공에 비해 낮아 진로정체

감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감성지능의 하위영역 중 타인 감성이 3.92로 가장 높았고, 

감성 조절이 3.38로 낮게 나타나 김과 이[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타인 감성이 높게 나타난 점은 치과위생사의 

업무상 환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

어야 하므로 바람직한 결과라 생각된다. 반면 감성조절은 낮게 

나타나 이 항목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감성지능은 직무만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는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 치과위생사들에게 감성지능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조절로 대인관계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할 것이다.
전공만족도와 감성지능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감성지

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김과 

이[11]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학습 몰입과 학업 탄력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전공만족도와 

자아탄력성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장[12]의 연구에서

도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치과위생사의 다양한 

진로와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대학생활에서도 융통

성 있게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생활 중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자아탄력성은 성공적인 대학생활 및 전공만족과 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20].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진로정체감과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은 그룹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 등[14]의 연구에서 입학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진로정체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조사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위 결과를 통해 치위생과 학생

들의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수법 개발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선, 후배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업성적은 진로정체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박 등

[21]의 연구에서도 진로정체감이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진로정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에 대한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명확한 학습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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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는 학습동기와 학습 몰입임으로[22]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학습

목표와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

여 각자 진로에 대한 방향 설정과 성공적인 진로준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타당성 높은 을 환경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정체감은 자아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서[23]의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과 진로정체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마지막으

로 진로정체감은 감성지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전과 

이[24]의 연구에서도 감성지능과 진로정체감이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로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목표를 만들어 주고 긍정적인 감성성향을 향상함으로

써 진로정체감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으며, 치위

생과 학생들의 감성지능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로정체감을 향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 전공 만족도, 학업 성적,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수는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이해하고 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우며,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흥미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제몫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환경변

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충남과 경기 일부 3년제 치위생과 학생만

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모든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정체

감 관련 선행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서 본 연구를 통해 진로정

체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며, 나아가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

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3년제와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변수들을 모색하여 그 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감성지능 및 자아탄력성, 진로정

체감의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생들이 치과위생

사의 직업에 대한 생각과 직업에 대한 확신을 알아 보았으며,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1. 전공만족도 그룹과 진로정체성, 자기 감성, 타인감성, 감성

활용, 자아통제성, 자아긍정성, 사회성의 차이는 전공만족

도가 높은 그룹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2. 학업성적 그룹과 진로정체성, 자기 감성, 타인감성, 감성활

용, 자아통제성 차이는 학업성적이 높은 그룹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p<0.05).

3. 전공만족도는 학업성적, 진로정체감,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p<0.01), 학업성적은 진로정

체감, 감성지능, 자아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p<0.01). 진로정체감은 감성지능, 자아탄력성과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감성지능은 자아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

가 있었다(p<0.01).
4.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 만족도, 학업 

성적,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설명력은 38.6%였다(F: 20.690 p=0.001).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교수는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이해하고 

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우며,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흥미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환경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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